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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

(삼성생명)이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

피를 들어 올리며 ‘세계 최강’의 위용을 과

시했다.

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

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

오픈 결승에서 2위 왕즈이(중국)를 56분 

만에 2-0(21-15 24-22)으로 완파했다.

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

어 이 대회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. 

특히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

리했던 왕즈이를 다시 한번 제압하며 통

산 상대 전적에서도 17승 4패의 압도적인 

우위를 이어갔다.

경기 초반 안세영은 잠시 흔들렸다. 1게

임 초반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1-6으로 

뒤처졌으나 끈질기게 따라붙어 10-11로 

인터벌을 맞았다. 

전열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인터벌 이후 

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. 7점을 연속으

로 몰아치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, 첫 게

임을 따냈다. 

2게임에서는 절치부심한 왕즈이가 거세

게 반격했다. 

안세영은 8-7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7

점을 실점하며 주도권을 내줬다. 

그러나 쉽게 물러설 안세영이 아니었다. 

안세영은 13-19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

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6점을 

몰아쳐 19-19 동점을 만들었다.

승부는 듀스로 이어졌다. 20-20에서 시

작해 세 차례나 동점이 반복되는 혈투 끝

에 23-22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특유

의 날카로운 대각 크로스 샷으로 상대 코

트를 찌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.

안세영은 지난해 최대 최다승 타이기록

(11승),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(94.8％), 

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(100만3175

달러)을 달성하며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

썼다. 

2026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기

분 좋게 출발한 안세영은 잠시 숨을 고른 

뒤 13일 개막하는 인도 오픈에 출격해 다

시 정상을 노린다.� 글·사진=연합뉴스

스포츠

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양

현준(사진)이 감독 교체 후 첫 경기에서도 

골 맛을 보면서 활약을 이어갔다.

양현준은 11일 오전(이하 한국시간) 영국 

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

린 2025-2026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2

라운드 던디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 선

발 출전해 선제 결승 골을 터트리고 셀틱

의 4-0 완승을 이끌었다.

잔뜩 웅크린 던디를 상대로 셀틱이 공세

를 이어가던 전반 27분 리암 스케일스가 

내준 공을 양현준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

이어받아 오른발로 강하게 깔아 차 골망

을 흔들었다.

양현준의 올 시즌 정규리그 2경기 연속 

골 및 3호 골(1도움)이다. 

스코틀랜드 리그컵과 

유럽축구연맹(UEFA) 유

로파리그 1골씩을 포함

하면 시즌 공식전 5호 골

이다.

양현준은 특히 정규리

그 3골을 최근 4경기에서 몰아넣으며 물

오른 경기력을 뽐냈다.

이날 던디전은 셀틱이 감독을 교체한 뒤 

치른 첫 경기였다.

셀틱은 지난해 12월 윌프레드 낭시 감독 

부임 이후 8경기에서 2승 6패로 부진을 이

어가자 6일 낭시 감독을 경질하고 마틴 오

닐 감독에게 시즌 종료 때까지 지휘봉을 

맡기기로 했다.

주 포지션이 측면 공격수인 양현준은 낭

시 감독이 스리백을 바탕으로 한 3-4-3 포

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윙백으로 포지션이 

바뀌었다. 양현준은 보직이 변경된 뒤 오

히려 공격 본능이 살아나 리그에서도 골 

맛을 보기 시작했다.

오닐 감독 체제로 재정비하면서 셀틱은 

다시 포백으로 돌아가 이날 4-3-3 대형으

로 던디에 맞섰다. 

양현준은 제자리인 오른쪽 윙어로 돌아

가서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. 

양현준은 팀이 4-0으로 넉넉하게 앞서 

있던 후반 27분 루크 맥코완과 교체됐다.

셀틱은 양현준의 선제골 이후 전반 32분 

아르네 엥겔스의 추가 골로 2-0으로 전반

을 마쳤다. 

이후 후반 18분 베니아민 뉘그렌, 후반 

24분 마에다 다이젠이 골 잔치에 가세해 

던디를 완파했다.

2연패에서 벗어난 2위 셀틱(승점 41·13승 

2무 6패)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하트 

오브 미들로시언(승점 44·13승 5무 2패)에 

일단 승점 3차로 따라붙었다.

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오닐 감독은 경

기 후 “선제골을 넣어야 했는데, 양현준이 

멋지게 해줘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었다”

고 이날 승리의 원동력을 양현준에게서 

찾고는 “전반적으로 우리 팀 경기력이 정

말 좋았다”고 덧붙였다.

양현준, 감독 교체 첫 경기 결승포… 눈도장 ‘꾹’

던디전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… 전반 27분 선제골 폭발

“적수가 없네”… 새해도 ‘안세영 천하’

잉글랜드축구협회(FA)컵 챔피언 크

리스털 팰리스가 6부 리그 팀에 져 탈

락하며 대이변의 희생양이 됐다.

크리스털 팰리스는 10일(한국시간) 

영국 매클스필드의 리징닷컴 스타디

움에서 열린 2025-2026 FA컵 3라운드

(64강전) 원정 경기에서 매클스필드 

FC에 1-2로 패했다. 

매클스필드는 주장 폴 도슨이 전반 

43분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선제골을 

넣고, 후반 15분 아이작 버클리리케츠

가 추가 골을 터트려 2-0으로 앞선 뒤 

후반 45분 펠리스 예레미 피노에게 프

리킥으로 한 골을 내줬으나 리드를 지

켜내 대어를 낚았다.

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팰리스는 

지난해 5월 2024-2025시즌 FA컵 결승

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1-0으로 꺾고 

1905년 창단 이후 120년 만에 처음으

로 대회 우승을 차지한 ‘디펜딩 챔피

언’이다.

매클스필드는 잉글랜드 축구 시스

템의 6부 리그 격인 내셔널리그 노스 

소속 팀이다. 6부 리그에서도 24개 팀 

중 현재 14위다. 

BBC 등 영국 언론은 현재 팰리스가 

프리미어리그 13위인 점을 들어 리그 

순위로만 보면 5개 리그 아래 117계단

이나 차이가 나는 두 팀의 이번 결과

는 FA컵 역사상 최대 이변이라고 전

했다. 

특히 프로가 아닌 ‘논리그’팀이 FA

컵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을 꺾은 건 

1908-1909시즌 이후 117년 만이다. 공

교롭게도 당시 대회 1라운드에서 디펜

딩 챔피언이었던 울버햄프턴 원더러

스를 누른 논리그 팀이 팰리스였다. 

축구 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최근 

100년 동안 FA컵에서 논리그 팀이 최

상위리그 팀에 승리한 것조차 이번이 

9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.

매클스필드는 1874년 창단한 전신 

매클스필드 타운이 재정난으로 2020

년 해체된 후 지역 사업가 로버트 스

메스허스트가 구단을 인수하고 전 웨

일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로비 새비지 

등이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재창단된 

팀이다.

이후 9부 리그에서 시작해 4시즌 만

에 3번의 승격을 거듭하며 6부 리그까

지 올라섰다. 현재 리그 하위권에 있

으나 플레이오프 진출권과는 승점 차

가 크지 않다.

존 루니 감독은 영국 국가대표와 맨

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활약한 공

격수 웨인 루니의 친동생이다.

지금은 BBC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

웨인 루니는 매클스필드의 이변을 중

계하면서 “동생이 이런 성과를 이루

는 걸 보니 매우 감격스럽다”면서 “그

는 감독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

다. 정말 자랑스럽다”고 뿌듯해했다.

英 FA 챔프 잡은 6부리그
 매클스필드, 팰리스에 2-1… 사상 최대 이변

매클스필드 선수들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.� 연합뉴스  

2026 첫 대회 말련 오픈 3연패

세계 2위 中 왕즈이 2대0 완파

최근 상대 전적 9연승 압도적

2세트 13:19→ 24:22 드라마

안세영 선수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

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결

승에서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승리한 후 기뻐

하고 있다.�


